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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
선사 일주문을 들어서자 가늘게 내리던 빗

줄기가 점점 거세어진다. 연잎위로 다투어

서떨어지는빗소리가들린다. 몇백년의세

월을 이어 온 고목나무 위로 비가 내린다. 모든 사물이 비

에젖어처연하게만느껴지는풍경이다. 밀운스님이주석

하시는 피우정(避雨亭) 앞에서 겨우 사선으로 내리치는

빗발을피할수있었다. 

밀운 스님의 거처는 수행자의 거처답게 앉은뱅이책상

과 다탁만이 놓여있다. 먼저 조계종 원로의원에 선출되

신 것을 축하드렸다. 행초서로 쓴 액자가 하나 걸려 있기

에뜻을알고싶어하니직접지으신한시(漢詩)라면서읽

어주셨다. 

“무량공안 불조망어(無量供案佛祖妄語) 중생망상 불

조본성 (衆生妄想佛祖本性)이라. 부처와 조사의 말은 전

부 거짓말이요, 중생이 일으킨 망상이 바로 부처와 조사

의 본성이다는 뜻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영축산에서

연꽃을 든 그 모습에 속아서는 안 되고, 가섭존자가 연꽃

을 보고 웃었는데 그 웃음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

이 왜 연꽃을 들었는지를 볼 줄 알아야 하고, 가섭존자가

왜 웃었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려고

합니다. 부처다 중생이다 하지만 망상 일으키는 그 마음

자리가 바로 부처와 조사의 본성입니다. 본래 우리 본성

은 청정한데 오염된 한 생각을 일으켰기 때문에 망상인

것이라. 사람들은 우리 마음이 본래는 청정한데 번뇌 망

상에 가려져 있다고 하는데, 가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번

뇌 망상도 다 청정한 그곳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중생이

망상을 일으키기 전 그것이 바로‘나’이고 이것이 바로

자성입니다.”

어떻게 하면부처와 조사들의 거짓말을 알아차릴 수 있

는지 여쭈었더니, 자기 스스로 공부해서 알아차려야 하는

것이지 누가 가르쳐 주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란다. 깨

달음은 문자와 언어로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서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라고 선가에서는 말한다. 하지만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서 무언가를 읽어내고 알아차

리는것에익숙하기에선가의가르침이어렵기만하다. 

“부처란 깨달았을 때 부처인 것이지, 깨닫지 않은 것을

부처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6년 동

안 설산에서 고행하신 후 견성하였기 때문에 부처인 것

이지, 깨닫지 못했다면 부처라고 했을까요? 그것을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나도 부처 너도 부처, 개도

부처 소도 부처라고 하는데 나는 그것이 틀렸다고 생각

해요. 깨닫지 못했으면 다 중생인 것이지. 단 불성은 누구

나 다 가지고 있으며, 누구나 다 부처될 가능성을 품고 있

는 것이지요. 초목이나 바다 속 어류에도 불성이 있으며,

그불성에는아무런차이가없습니다.”

혜능 선사는 <육조단경>에서‘미혹하면 부처가 중생

이요, 깨달으면 중생이 부처니라. 어리석으면 부처가 중

생이요 지혜로우면 중생이 부처이니라. 마음이 험악하면

부처가 중생이요 마음이 평정하면 중생이 부처’라고 하

였듯이 밀운 스님의 말씀 또한 이와 같은 의미이리라. 중

생과 부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지 어리석

은지, 마음이 평정한지 번뇌가 들끓는지에 따라 부처도

되고 중생도 된다는 말씀은 참으로 무서운 가르침이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신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점검할일이다. 

“사람과 동물과 어류와 초목의 불성이 왜 같은가 하면,

가령 내 몸에 들어있는 물이나 초목이 품고 있는 물이나

물고기의 몸에 있는 물은 그 성분이 다르지 않습니다. 단

지 그 모양이 다를 뿐입니다. 자성이 불변하다는 것은 물

이 지니고 있는 성질, 불이 지니고 있는 성질 등 그 자성

의 경지는 변하지 않음을 뜻합니다. 반야심경에서‘제법

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이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는 보이지 않지만 허공계에는 많은 원소로 꽉 차 있습니

다. 현대 과학으로는 체내의 원소 125개만을 분석하고

있는데, 부처님이 8만4000의 번뇌가 있다고 설한 것은

바로 우리 몸에 8만4000의 원소가 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원소는 불변의 경지입니다. 인연에 따라

어떤형태로뭉쳐진다하더라도변하지않습니다.”

밀운스님은“우리몸의구성원소는크게해서오온이

지만 쪼개고 쪼개 보면 8만4000원소입니다. 오온(五蘊)을

색수상행식(色受想行識)이라 합니다만, 나는 지수화풍의

(地水火風意) 라고도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라는 말씀

과 함께“다른 사람이 공부한 것을 별 의심 없이 검증 없

이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의 시각으로 경전이나 사물을

새롭게 볼 수 있는 혜안이 필요합니다”는 말을 덧붙였다.

불자들이 어떻게 수행하면 좋은지 말씀해주시기를 간청

하자, 스님은예전에지었다는시한수로답하였다. 

“부목사시 기피우정(負木捨柴寄避雨亭) 불관풍뢰 개안

수면(不關風雷開眼睡眠)이라. 부목이번뇌망상을다버리

고 피우정에서 비를 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우정이란

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가 다 피우정이 되

는 것이지요. 지구에 살다보니 태풍과 뇌성번개가 몰아치

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인간의 시기와 질

투이니그것에관여하지않는다는것입니다.”

말없이 피고 지는 한 송이 꽃에도 말을 얹고 생각을 얹

어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어 하는 것이 중생심인데, 스님

의가르침대로살기에는너무힘들다고엄살을부렸다. 

“힘든 가운데 버려야 버리는 것이지, 쉬운데서 버리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지요. 복잡한 것을 놓아야 놓는 것

입니다. 누가 좋아하거나 미워한다 해도 흔들리지 말아

야합니다.”

밀운 스님은 안거철이 따로 없고 봉선사 열반선원에서

365일 안거인 것이다. 올해 세수 75세인 밀운 스님의 목

소리는 카랑카랑하고 안광이 빛났다. 선승에게서 느낄

수있는면모이다. 

조금은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활짝 핀 보랏빛 매발톱

꽃잎 위로 세차게 빗물이 떨어진다. 하지만 매발톱꽃은

세찬 빗줄기를 죽비인양 초연하게 맞고 있다. 이 비가 그

치면 매발톱꽃은 견성이라도 하려나. 우산을 펴 들고 우

주공간속에나만의피우정을만들었다.  

글∙사진=문윤정(수필가∙본지논설위원)

“망상 일으키는 그 자리가

부처와 조사의 불성입니다”
밀운 스님은 1967년 비로사

(毘盧寺)와 봉선사에서 교과

수료. 1982년스리랑카승가사

범대학 미투라 박사학위(삼장

법사), 1983년 스리랑카 국립

푸리베나 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받음. 1983년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수료. 1985년서울

대학교 행정대학원 발전정책

과정수료. 

동화사, 봉선사, 봉은사, 구엽

사에서 주지 역임.  제 5~7대

중앙종회의원직역임. 2007년

현재조계종원로의원이다. 불

국사, 통도사, 해인사, 수덕사

에서 안거를 성만하였고 봉선

사열반선원에서계속안거중

이다. 

밀운 스님 (봉선사회주)

경전은 부처님 마음 전하는 길

불성있어도 깨닫지 못하면‘중생’

새로운 눈으로 사물 볼 줄 알아야


